
한화그룹, 경영전략 전면 재검토
김승연 회장, 경영전략회의 연기 … 의욕적 적극적 목표 주문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0년 경영전략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.

김승연 회장은 1월13일 계열사별로 취합된 2010년 경영목표를 보고받고 “좀 더 보완하라”고 지시하고 오후

에 예정됐던 경영전략회의를 1주일 연기했다.

김승연 회장은 경영전략회의의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“더욱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목표”를 세울 것을 주문한

것으로 알려졌다.

때문에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(CE0)들은 2010년 투자와 매출목표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

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
김승연 회장의 주문은 한화그룹이 2011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2009년 내걸었던 <Great

Challenge 2011>의 중간 연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해석이다.

김승연 회장은 신년사에서 “2010년은 글로벌 성장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원년으로 해외사업을 정상궤

도에 올려놓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시작할 것”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.

이에 경영전략회의 자료를 보고받고 자신의 의지와 계열사의 경영목표가 부합하지 않자 보완을 요구하면서

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.

세종시에 태양전지 등 신 성장동력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 김승연 회장은 1월27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글

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연초부터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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